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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

한국발명진흥회 건물전경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난 극복 및 사업 확장에 지식재산

(IP) 금융의 역할은 증대됐다. 지난 2월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사상 최초 6조원

(6조 90억 원)을 돌파했고 2021년 신규공급액은 2조 5041억 원으로 전년(2조 640억 원) 대비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지식재산 금융신규공급액은 3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을 2007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2022년 4월 평가역량을 갖춘 기

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5곳 추가 지정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공공기관 9개, 민간기관

14개)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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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

기관이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투자기관

의 지식재산 투자,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8월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023년부터 설치·운영해 발명의 평가기관의

IP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발명진흥회는 2020년 12월부터 평가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품질관리팀을 신

설해 IP가치평가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평가품질관리팀은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진단해 평가기관에 환류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

며 체계적인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IP가치평가 품질관리 가이드를 ̀ 22년 11월 개정 배포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지속적인 IP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IP 가치평가의 품

질 향상 및 신뢰성 증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IP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

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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